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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브루클린’, ‘코로나에도 살아남은 핫플레이스’, ‘힙스터의 성지’ 등 서울 

성수동 일대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낙후된 공업지대, 폐공장지였던 성수동은 오

늘날 다양한 까페와 팝업스토어 등이 입점해 있고 이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이 몰

리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권력에 의해 구획된 공간이 자본과 만나 변화한, 즉 젠

트리피케이션의 상징적인 공간, 낙후된 폐공장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성수동이 무엇보다 주목을 받는 것은 각종 미디어 속 경관을 통해서다. 

특히 SNS를 통해 전파되는 성수동의 모습은 실제 성수동을 걸으며 느낄 수 있는 

경관과 차이가 있다. 그 속에서 성수동은 음식, 옷, 각종 실내 인테리어 등의 사

물과 브루클린 또는 그 이후 유행하는 이미지의 가게와 공간, 세련된 옷차림과 

포즈를 취한 사람(자기자신 혹은 다른 사람) 등으로 나타난다. 사진 속의 성수동

은 ‘성수동’ 이라는 기호를 매개로 하여 각종 상품의 마케팅, 개인들의 퍼포먼스

와 정체성 상연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과 상연은 다

시 성수동이라는 기호를 유행의 흐름 속에서 ‘재매개’ 함으로써 그 의미를 끊임없

이 재조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수동을 하나의 ‘지역’ 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형성되는 장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모

바일 기기로 인해 고도화된 뉴미디어 환경’과 ‘존재론적 장소에서 행위론적 장소

로의 개념 전환’이 전제된다. 고도화된 뉴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개인들은 소비지

에서의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와 감각을 사진, 동영상으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장소를 특정 지역에 고정된 것, 현지인들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닌, 여러 주체들의 행위-퍼포먼스와 이를 통해 공유되

는 감각에 의해 생산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퍼포먼스를 통한 장소 형성’ 

은 바로 이 점에서 기존의 젠트리피케이션 연구, 장소 연구와 구분되며, 전에 없

던 현상과 장소를 새로운 방법으로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나아가 이러한 장소 형성 경향이 성수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 사례로도 충분한 확장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